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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.

독일은 세계에서 탈핵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로서 독일의 탈
원전 경위와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

독일 반핵운동이 70년대에 핵발전소 건설반대,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반대 운
동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 반핵시민운동 단체, 지역주민들의 활동과 
역할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. 

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연방의회 차
원의 앙케트위원회를 설립하고 1979-1983 미래 원자력 정책, 1987-1990 지
구대기 보호방안, 2000-2002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
으며, 녹색당이 1983년 연방의회에 진입하고 98년 사민당-녹색당 연정 탄생으
로 반핵정당이 다수가 되고 원전폐쇄 합의를 하게 됩니다.
우리도 국회내에 법적인 기구로 탈핵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.
스리마일 핵사고, 체르노빌 핵사고, 후쿠시마 핵사고가 독일의 탈핵에 미친 영
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

2011.5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난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오래된 원전등 8
기를 폐쇄하고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최종폐쇄시점을 원자력법에 명시한 
것은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도 탈핵기본법을 
제정하고 탈핵로드맵을 법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.
독일도 탈핵을 실행하면서 핵산업계의 반발도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
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듣고 싶습니다.

고맙습니다.


